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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문가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선명한 야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무지하고 태만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대차게 싸우고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온라인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7.17.) 양이원영 의원은 8월 28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이 의원은 지난 7월 

11일 이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양이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서를 등록하면서, “이번 전당대회

가 무지하고 태만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며, 민주당의 비전과 가

치로 경연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선명한 야당, 유능한 민주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당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정당’,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맞서 싸우는 최고

위원’, ‘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등의 비전을 제시하며 본

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특히, 양이 의원은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대의원 제도 개편을 

핵심공약으로 삼았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온라인을 전담했던 미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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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총장의 경험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양이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때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정보를 제공하는 ‘민주플러

스’를 운영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전문가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양이 의원은 지난 28년 간 에너지전환을 위해 활동해온 에너지 전문

가이다. 

 그 경험을 살려,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 위

원장, 국회 그린뉴딜연구회 연구책임의원,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 위

원, 노후원전 안전조사 TF 부위원장, 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중앙선

대위 기후위기탄소중립위 수석부위원장 등의 직위를 맡아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원전안전 이슈를 주도해 왔다. 끝.


